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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게긴흘로입니댜. 5호를 내고 4개월이네요. 애초에 삼시세끼 밥 챙겨

먹는 것 말고는 꾸준히 하는 것에 재능ol 1도 없는 ~뜨루릍 너무 잘 알고 있기

때문에 “내키는 대로 만들고 삥기는 대로 낸댜''고 방패를 치긴 했지만...정말 제 맘
대로 니오는군요. 발행일 체크하시느랴 독지분들이 고생이 많은.거 일고 있습니댜

크흡. 섀해 복 많이 받으세요, 여러분.

겨울호는 발렌탸인데이어l 내는 게 의미 있지 않을꺄 생각하닥가 그래도 힘차게

2015년을 열어야지 하는 마음에 뜬금없는 탸이밍어l ol렇게 6호가 뚝딱 나오게되

었습니댜. 봄부터는 저l가 또 본업에 입하느라 휴간에 들어갈 지도 모르니, 할 수

있을 때! 해치워버려! 헤텔

그동안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댜. 매번 연애와 관련된 이슈는 계간홀로에서 댜

두어보겠다고 결심하지만 제 간장종지만한 그릇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네요. 게

댜갸 일을 훅 몰아서 하는 탸입이댜보니 항상 마감에 쫓겨 디루지 못하고 댜음호

로 밀리는 일이 발생, 겨l간홀로는 영원하..미완의 굴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

인 것 같습니댜. 계긴홀로를 발행하기 시작한 게 벌써 햇수로 2년. 6권의 잡지가

LI왔고 발행부수는 3배 가까이 뛰었지만, 여전히 잡지가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

네요. 하지만 언제나 든든하게 지원샤격해주시고 발로 만든 잡지 업이 키워주는

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게속 ol렇게 나댈 거예요. 겨l간홀로의 존재 OI유는 명확하

거든요. 어느닐의 제가 그러했듯, '연애'랴는 현상에 대해서 궁금증을가진 누군가

가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이 세계에서 '비연애'의 가능성과 그것이 머물 자리를 찾

2


